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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동반 폭락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역시 폭락할 수밖에 없어 계약거래는 물론 현물거래 수요가 줄어듦으

로써 공급과잉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나프타 역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나고 구매수요가 증

가하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까닭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당분간 상승세로 전환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베네주엘라 등이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이 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릴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폭락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고

수하고 있다.

셰일가스·오일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OPEC이 국제 석유시장 패권을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미국과 사우디가 동맹을 맺고 러시아 죽이기에 나섰다는 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러시아는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

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국제유가가 폭락했다고는 하나 겨울철이면 LPG 가

격을 대폭 인상하던 사우디가 2014/2015년 겨울 들어 

오히려 LPG 가격을 인하한 것을 보면 이상할 정도이

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내면서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인하함으로써 엄청난 투기자금이 

국제 원유시장에 유입되게 만들었고 국제유가가 40-50달러에서 1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에 풀었던 달러화를 회수하기 시작하면 국제유가가 50달러는 물론이고 30달러 

수준으로 추가 폭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50달러 붕괴는 확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당분간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가수요를 기대하고 재고를 쌓아놓는다던가 

아니면 정기보수를 핑계로 집단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어리석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석유화학의 수익성은 어떠한가?

겉으로 보기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틸렌과 나프타의 스프레드가 430달러 이상이고, 프로필렌도 연초에 

100달러 가까이 폭등했으며, LDPE와 에틸렌의 스프레드는 290달러, PP와 프로필렌의 스프레드 역시 400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GPPS와 벤젠의 스프레드도 400달러를 넘고 있다.

물론, 가동률 조정이나 원료의 재고손실을 고려하면 단순 스프레드를 가지고 수익성을 논할 수은 없겠지만 그렇게 죽

을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국제유가 폭락을 받아들이고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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